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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보도시점 2023. 11. 12.(일) 12:00

대한민국, 전 세계 
디지털정부와 공공행정 선도한다 

 - 제10차 디지털네이션스 회의에 참석하여 디지털정부 국제규범 논의
 - 미주개발은행과 ‘공공행정협력 포럼’ 공동개최를 통해 한국형 공공행정 확산
 - 미국 연방정부와 디지털정부, 재난안전 등 협력 방안 모색 

□ 행정안전부(장관 이상민)는 전 세계 디지털정부를 선도하고, 한국형 공공

행정 확산을 위해 11월 12일부터 11월 19일까지 포르투갈과 미국을 

방문한다고 밝혔다. 

□ 먼저, 이상민 장관은 11월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

개최되는 ‘제10차 디지털 네이션스(Digital Nations) 장관회의’에 참석한다. 

 ○ 디지털네이션스는 디지털정부를 선도하기 위해 2014년에 한국과 영국이 

주도하여 창설된 장관급 회의체이며 영국, 에스토니아, 덴마크 등 10

개국이 참여하고 있다. 우리나라는 유일한 아시아지역 회원국이다.

 ○ 회원국들은 디지털정부 관련 정책과 사례를 상호 공유하고 연구하여 

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등 디지털정부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. 

    * 한국, 영국, 에스토니아, 덴마크, 캐나다, 포르투갈, 이스라엘, 뉴질랜드, 우루과이, 멕시코 

 ○ 포르투갈이 의장국을 맡아 주관하는 올해 회의는 10개 회원국 중 8개 

회원국 대표단 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. 

□ 이번 회의에서 포르투갈은 ‘더 나은 데이터, 더 나은 사회’를 주제로 데이터에 

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, 기술의 윤리적 개발과 사용 등을 제안한다. 

 ○ 회의에 참여한 디지털정부 선도국들은 주최국인 포르투갈의 제안에 

동의하고 ‘공동선언문’을 채택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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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○ 한편, 지난 9월, 대한민국 정부는 자유․공정․안전․혁신․연대 등 5대 원칙으로 

구성된 ‘디지털 권리장전’을 발표하여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. 

□ 또한, 행정안전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영국과 포르투갈 정부 대표와 

회담을 갖는다. 

 ○ 영국 디지털정부 톰 리드(Tom Read) 청장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, 

데이터, 클라우드 등 신기술 분야 정책과 사례 공유를 위한 워크숍 개최 

등을 제안한다. 

 ○ 포르투갈 행정현대화 마리오 캄포라르고(Mario Campolargo) 장관과 

행정혁신, 디지털 신원, 공공데이터 등 분야 경험을 공유하기로 제안

하고, 국제사회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한다.

□ 이상민 장관은 “대한민국은 디지털정부 선도국가로서 데이터의 공정한 

접근과 기술의 윤리적 개발과 사용을 위한 디지털정부 국제규범이 정착될 

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겠다”라며, “또한, 지난 9월 발표한 대한민국의 

디지털 권리장전이 세계의 디지털정부 표준규범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

노력해 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 

□ 11월 16일부터 11월 17일까지 공공행정 국제협력과 한국형 공공행정 

확산을 위해 이상민 장관을 단장으로 한 공공행정협력단이 미국 워싱턴 

D.C.를 방문한다. 

 ○ 공공행정협력단은 디지털정부, 재난안전 분야 협력과 한국의 공공행정 

확산을 위해 지방자치인재개발원, 한국인터넷진흥원, 한국지능정보사회

진흥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.

 

□ 먼저, 11월 16일 협력단은 재난안전 분야 발전방안 논의를 위해 미국 

연방재난관리청(FEMA)과 미국 국토안보부(DHS)를 방문한다. 

 ○ 이 자리에서 상호 경험과 모범사례 등을 공유하고, 양국 국민을 재난

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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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특히, FEMA 재난관리상황실도 방문하여 미 연방정부의 현장 대응 시설과 

관리 전략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. 

 ○ 이어서 미 국토안보부(DHS)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장관(Alejandro 

Mayorkas)을 만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전환 가속화에 따른 사이버

안보의 중요성을 공유한다. 

 ○ 이 자리에서 양 기관 간 사이버안보,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

위한 공조 방안도 모색한다.

□ 11월 17일에는 한국형 공공행정 확산을 위해 행정안전부-미주개발은행

(IDB) 간 협력 양해각서(MOU)를 체결하고, ‘공공행정 협력포럼’을 개최한다. 

  * 미주개발은행(Inter-American Development Bank : IDB)은 1959년 설립된 미주지역 최대의 

지역개발 금융기구로 중남미 지역의 발전과 지역통합 달성을 위한 인력과 기술협력 등을 

제공하고 있다. 

□ 먼저, 행정안전부 IDB 양해각서(MOU)를 통해 공공행정 우수사례 공유 및 

확산, 국제포럼 공동개최, 디지털정부, 재난관리 기술·정책 교환과 교육

훈련 등을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. 

 ○ 양 기관은 2015년 양해각서(MOU)를 체결하였으며, 지난해 종료되어 

이번에 재체결하게 되었다. 

□ MOU 체결 이후, 이 장관은 IDB 일랑 고우드파잉 총재(Ilan Goldfajn)와 

양자면담을 가지고 디지털정부, 재난관리 등 분야에서 기존의 공공행정 협력 

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. 

□ 또한, 정부 공공행정협력단은 IDB와 공동으로 ‘공공행정 협력포럼’을 개최하여 

IDB를 통한 중남미 지역 공공행정 분야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한다. 

 ○ 한국의 선진 공공행정 지식과 경험을 중남미 지역 국가 참가자들과 

공유하고, IDB와 실질적인 향후 협력 추진방안을 논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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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한편, 이 장관은 세계은행 악셀 판 트로첸부르크(Axel van Trotsenburg) 

사무총장을 만나 세계 각국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 및 민간과의 디지털 

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정부혁신 및 지역발전 등 새로운 분야의 협력 

방안도 모색한다. 

□ 이상민 장관은 “한국의 선진 공공행정을 중남미 등 미주지역과 공유하고, 

국제사회에 우리가 더 기여할 수 있는 분야와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.”라고 

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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